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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조사 연

구이다. 자료수집은 J시 소재의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31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

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직장에서의 행복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개인적 특

성에 따른 직장에서의 행복감은 7.7% 설명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 감정노동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8.9%를 추가 설명하여 총 16.6%의 설명력을 보였다(F=6.150, p<.001). 이에 따라 병원 경

영조직은 간호사의 감정 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장에서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인적 관리 측면의 감성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중심어 :∣임상간호사∣감정노동∣직장에서의 행복감∣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on the happiness in 

workplace related with the atmosphere at their working place in the clinical nurse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aires from 312 clinical nurses who work in the general hospital in the city 

"J". In results, emotional labor was relat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happiness in 

workplace. Individual differences explained 7.7% of the happiness in workplace and emotional 

labor explained additional 8.9% of the happiness with control of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hierachycal regression, so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is study was 16.6% (F=6.150, p<.001). 

According to these data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mployers recognition on the emotional 

labor of the nurses and to develop the programs which assist and manage the emotional labor 

of the clinical nurses, in terms of the human network in their work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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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접촉과 실천

을 전제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러 직종 

간에 조정역할을 하며[1],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상자

에게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빈번한 

감정적 교류를 해야 하는 전문직종이다. 최근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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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속에서 의료서비스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감정노

동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상자에

게 우호적인 정서표현은 기업의 이미지로 연결[2]되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병원들은 구성원

들의 감정표현에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명시적이고 암

묵적인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3]. 고객과의 서비스 교류

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조

직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한 감정을 외적

으로 표현하려는 행위를 감정노동[4]이라고 하며, 하위 

구성요소로는 감정표현의 빈도(frequency)와 주의정도

(attentiveness),감정부조화(mismatch), 다양성(variety) 

등이 있다. 감정표현의 빈도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빈도

에 따라 감정노동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며, 감정표현

의 주의정도는 실제 감정을 숨기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난이도, 노력의 정도이고, 감정부조화

는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경험하는 현상이다. 또한 감정

의 다양성은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서 표현되는 감정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5]. 감정노동을 다

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

지면서  4가지의 하위변인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 연구

자들은 빈도, 주의정도, 부조화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

하거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여 감정노동의 새로운 차

원을 정립하고 있다[6].

한편,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만족과 

그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인 행복감(Happiness)은 삶

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서적이고 인

지적인 평가로써 포괄적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7]으로 

자주 표현되는데, 이러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일에 몰입된 상태 및 직업을 

통한 만족감이다. 이는 자신의 직업분야에서 사회적 인

정을 받고 성취감을 갖는 것은 행복감을 나타내는 하나

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8]. 직무를 통해 얻어지는 행

복감은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직무환경의 외부적 

요인뿐 만 아니라 조직의 규범 및 개인의 가치와 정서 

등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동기유발이나 자신의 역할수행의 

변화를 가져와 조직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9]. 따라

서 병원 조직 내에서 전문직 간호사가 보살핌이라는 직

무를 통해 지각하는 행복감은 초조하고 불안한 환자에

게 안정감과 존중감을 주며 직무몰입과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병원의 인증평가 

실시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는 기본적인 간호업무 외에 친절과 미소라는 조

직의 규범과 추가적인 업무를 병행하면서, 감정노동의 

수행 빈도가 늘고 심리적 안녕감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결국 정서적 소진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업무

판단불능, 의욕상실,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직무 불만

족으로 이어져 직장 내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주요 기제

가 되고 있다[9]. 직무의 한 부분으로 감정노동을 수행

하는 것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 정서 및 조직에 부정적

으로 작용한다[4]. 그러므로 지속적인 감정노동의 경험

은 행복감을 저해하고 간호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삶의 질이 저하되고 조직

결과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인적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

라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감정노동 결과 변수로써 행복감이라는 개

념을 사용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간호학 이외에 

타 분야에서 감정표현요구와 감정부조화 등의 감정노

동의 하위변인과 행복감의 포괄적 개념인 심리적 안녕

감 및 심리적 반응과의 관계와 영향[1][11][12] 등에 관

한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고, 직장여성의 일과 가정에

서 감정노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학위논문 1편[13]만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장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필요하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그 하부요인이 직장에

서의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변인을 파

악하여 조직 차원에서 개인의 신체 및 정서적 안녕과 

병원조직의 발전을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인

적자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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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직장에서의 행복감 정도

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감정노동, 직장에서의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직장에서의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감정노동이 직장에서

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들의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설

문지를 사용하여 2012년 1월 2일부터 2012년 1월 13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대상병원의 간호부에 의뢰하여 자

료수집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고, 협조 요청한 후 허락

을 받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참여를 허

락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표지에 본 연구의 목적 및 진

행과정, 연구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연구보조원이 회수하였다. 대

상자 수는 G*Power 3.1.5 프로그램에 의해 유의수준 α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effect size=.15), 검정력 1-β

=.95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해 독립변수 12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

는 최소 184명으로 산출되어 충분하였다. 본 연구의 경

우, 355부를 배부하여 344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

답 내용이 부적절한 12부와 병원에 처음 적응하기 시작

한 임상경력이 1년 미만인 신규간호사 20명을 제외하

고, 312(87.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

하였으며 질문지 내용은 대상자특성 9문항, 감정노동 9

문항, 직장에서의 행복감은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내용은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직위, 근무부서, 취업형태,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 경력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 감정노동(Emotional Labor)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은 Morris & Feldman[5]의 연

구를 기초로 하여 김민주[14]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

자가 간호 상황에 적합하게 어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이며, 감정빈도 3문항, 감정주의

정도 3문항, 감정부조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의 하위변인별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빈도

(frequency of emotional labor)는 환자에게 ‘친절함을 

느낄 수 있게 가식적 노력을 많이 하는지’, ‘직장 내에서 

거짓웃음을 많이 짓는지’, ‘실제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지’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감정주의정도

(attentiveness of emotional labor)는 ‘직장생활에서 감

정표현의 어려움’, ‘환자에게 미소로 응대하는 것의 어

려움’, ‘개인적 기분을 환자에게 표현하지 않으려는 노

력‘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감정부조화(mismatch of 

emotion)는 ‘환자들을 위해 개인적 기분을 숨기는지’, 

‘환자 응대 시 실제 감정과 차이가 있는지’, ‘자신의 실

제 감정과 표현 행동사이의 차이에 대한 혼란‘의 3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

록 감정노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김민주[13]의 연구에서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3으로 나타났다. 

3.3 직장에서의 행복감(Happiness in Workplace)
본 연구에서는 Youssef & Luthans[15]의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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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설명문항을 참고하여 Fordyce[16]가 개발하고, 

최용득[17]이 사용한 도구로써 행복에 관한 표준 측정

수준을 구성원이 직장에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로 하여 

“극히 불행하다(극히 우울하며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

어 있다)” 0점에서 “극히 행복하다(황홀할 정도로 기쁘

다)”의 10점까지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에서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연구변수는 기술통계

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

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적일관

성 신뢰도인 Cronbach alpha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감정노동과 직장

에서의 행복감의 차이는 t-검정과 One Way ANOVA

로 분석하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직장에서의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

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감정노동이 직장에

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312명이

었고, 평균 연령은 31.3세였으며, 20∼29세가 164명

(52.6%)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80명

(57.7%)이었고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171명(54.8%)이

었으며, 학력은 학사가 174명(55.8%), 전문학사가 109

명(34.6%)이었다. 근무부서는 외과계 병동이 90명

(28.8%), 소아과를 포함한 내과계 병동 82명(26.3%), 중

환자실(내과계, 외과계, 신경계, 신생아, 심장)이 71명

(22.8%)순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45명(78.5%)

이었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275명(88.1%)이었다. 임

상경력은 1년∼5년 미만이 125명(40.1%)으로 가장 많

았고, 5년∼10년 미만이 89명(28.5%), 10년∼20년 미만 

67명(21.5%), 20년 이상이 31명(9.9%) 순으로 나타났다. 

현 부서의 경력은 1년∼5년 미만이 201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65명(20.8%), 5년∼10년 미만 57

명(18.3%)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2)

개념 범주 빈도(%) 평균±표준편차

나이(세)
 20-29 164(52.6) 31.3±6.95
 30-39  94(30.1)
 ≥40 54(17.3)

결혼상태
 미혼 180(57.7)
 기혼 132(42.3)

종교

 무 141(45.2)
 기독교 114(36.5)
 가톨릭 47(15.1)
 불교 7(2.2)
 기타 3(1.0)

학력
 전문학사 108(34.6)
 학사 174(55.8)

 석사이상 30(9.6)

근무부서

 외래 46(14.7)
 내과병동 82(26.3)
 외과병동 90(28.8)
 중환자실 71(22.8)
 응급실 23(7.4)

고용형태
 정규직 245(78.5)
 비정규직 67(21.5)

직위
 일반간호사 275(88.1)
 책임간호사 37(11.9)

임상경력(년)

 1≤-5> 125(40.1) 8.27±6.86
 5≤-10> 89(28.5)
 10≤-20> 67(21.5)

 ≥20 31(9.9)

현부서경력(년)
 <1 65(20.8) 2.68±2.22

 1≤-5> 190(60.9)
 5≤-10 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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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직장에서의 행복감 점수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이었고, 

점수의 범위는 1.78～4.89점이었다. 3개의 하위요인별

로 살펴보면 감정빈도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감정주의 정도가 3.20점, 감정부조화가 3.01점 

순이었다. 직장에서의 행복감은 평균 5.33점으로 점수

의 범위는 0.00～9.00점으로 나타났다.

표 2. 감정노동과 직장에서의 행복감 점수     (N=312)

개념 평균±표준편차 범위

감정노동 3.25±0.49 1.78~4.89

감정빈도 3.55±0.57 1.33~5.00

감정의 주의정도 3.20±0.51 2.00~4.67

감정부조화 3.01±0.67 1.33~5.00

직장에서의 행복감 5.33±1.54 0.00~9.00

3.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과 직장
에서의 행복감의 차이분석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3개의 하위 

변수 간의 차이분석에서 감정빈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고, 감정 주의정도는 종교유무(t=2.84, 

p=.005)와 임상경력(F=2.68, p=.04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감정부조화는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외래가 2.6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응급실

의 경우는 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병동이나 응급실이 외래보다 감정부조화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F=6.26, p<.001). 또한 임상경력은 

5～10년 미만이 3.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에 

따라 10년～20년 미만, 1년～5년 미만, 20년 이상 순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4.12, p=.007). 현재부서

의 근무기간은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행복

감의 경우,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서 현재부서의 근무

기간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기혼이 미혼보다 5.63점으로 점수가 높았

고(t=-3.01 p=.003), 종교를 가진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5.54점으로 직장에서의 행복감 점수가 더 높았다

(t=-2.70, p=.007). 학력은 대학원 출신이 6.17점으로 직

장에서의 행복감 점수가 가장 높았고, 3년제, 4년제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대학원출신이 3년

제, 4년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5.14, 

p=.006). 근무부서는 외래가 5.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

과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순으로 나타났으

며, 사후분석결과 외래가 응급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F=2.91, p=.022). 임상경력은 20년 이

상이 6.48점으로 가장 높았고, 10년～20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년～5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20년 이상이 10년～20년 미만, 5년～10년 미만, 1

년～5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8.43, p<.001). 

4. 감정노동과 직장에서의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감정노동의 하위변수인 감정빈도, 감정주의정도, 감

정부조화는 직장에서의 행복감과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주

의정도(r=-.315, p<.001), 감정부조화(r=-.313, p<.001), 

감정빈도(r=-.241, p<.001) 순으로 직장에서의 행복감

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감정노동과 직장에서의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N=312)

개념
감정노동

감정빈도 감정주의정도 감정부조화
직장에서의
행복감 -.241(p<.001) -.315(p<.001) -.313(p<.001)

5.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감정노동이 직장에서
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 이후 

감정노동의 3개 하위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였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 명목변수인 결혼, 종교, 교육, 근무부서는 모두 

가변수 처리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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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범주(명)
감정노동 직장에서의 행복감감정빈도 감정주의정도 감정부조화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Scheff　 Scheff　 Scheff　 Scheff　

결혼상태
 미혼(180) 3.59

(.54) 1.46(.146)
3.22
(.50) 1.03(.305)

3.05
(.65) 1.29(.197)

5.11
(1.49) -3.01(.003)

 기혼(132) 3.50
(.61)

3.16
(.52)

2.95
(.71)

5.63
(1.55)

종교
  무(141) 3.58

(.46) .76(.451)
3.29
(.50) 2.84(.005)

3.08
(.62) 1.69(.093)

5.07
(1.61) -2.70(.007)

  유(171) 3.53
(.65)

3.12
(.50)

2.95
(.71)

5.54
(1.44

교육

 전문학사a(113) 3.53
(.55)

.68(.508)

3.20
(.51)

.19(.824)

2.96
(.63)

1.50(.225)

5.27
(1.54)

 

5.14(.006)
b,a<c 학사b(182) 3.58

(.57)
3.18
(.49)

3.07
(.66)

5.22
(1.55)

 석사이상c(41) 3.47
(.65)

3.24
(.59)

2.88
(.87)

6.17
(1.18)

근무부서

  외래a(46) 3.41
(.62)

.95(.433)

3.06
(.48)

2.46(.045)

2.61
(.66)

6.26(<.001)
a<b,c,e

5.89
(.1.45)

2.91(.022)
 e<a

 내과병동b(82) 3.56
(.53)

3.24
(.52)

3.07
(.72)

5.35
(1.43)

 외과병동c(90) 3.61
(.62)

3.28
(.53)

3.16
(.64)

5.30
(1.53)

 중환자실d(71) 3.55
(.51)

3.10
(.48)

2.95
(.60)

5.18
(1.45)

 응급실e(23) 3.61
(.58)

3.29
(.41)

3.20
(.63)

4.65
(2.06)

직위
일반간호사a(275) 3.56

(.55) .95(.341) 
3.21
(.51) 1.24(.216)

3.04
(.67) 2.45(.015)

5.20
(1.54) -4.21(<.001)

책임간호사b(37) 3.47
(.71)

3.10
(.49)

2.79
(.68)

6.30
(1.13)

임상경력

 1≤-5>a(125) 3.58
(.52)

1.76(.154) 

3.19
(.46)

2.68(.047) 
d<c

3.0 0
(.63)

4.16(.007)
d<a,c,b

5.06
(1.51)

 8.43(<.001)
a,b,c<d

 5≤-10>b(89) 3.60
(.53)

3.19
(.55)

3.12
(.69)

5.15
(1.63

 10≤-20>c(67) 3.53
(.61)

3.30
(.56)

3.05
(.70)

5.52
(1.31)

 ≥20d(31) 3.34
(.72)

2.99
(.42)

2.63
(.62)

6.48
(1.18)

현부서경력

 < 1a(65) 3.53
(.59)

.69(.505)

3.16
(.41)

2.05(.130)

2.93
(.65)

1.64(.195)

5.18
(1.73)

.35(.704) 1≤-5>b(190) 3.58
(.56)

3.24
(.51)

3.06
(.67)

5.36
(1.48)

 5≤-10>c(57) 3.49
(.58)

3.09
(.58)

2.91
(.78)

5.37
(1.50)

표 3.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과 직장에서의 행복감의 차이분석                                (N=312)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에서 Durbin- 

Watson통계량이 1.967로써 2와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862으

로 0.1이상이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152～2.414사이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

인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Ⅰ에서는 직장에서의 

행복감을 7.7% (F=3.884, p<.001)를 설명하였고, 모형

Ⅱ의 경우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감정노동 

3개의 하위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직장에

서의 행복감에 8.9%를 추가 설명하여 총 16.6% 

((F=6.150, 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모형Ⅰ의 경우,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

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임상경력(=.182, p=.014)과 근

무부서로 응급실(=-.167, p=.011)이 유의하였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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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에서는 근무부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임상경력(

=.172, p=.014)이 유의하였다. 감정노동 3개의 하위변수 

중 감정주의정도 (=-.201, p=.004)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개의 변수인 감정부조

화, 감정빈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                        (N=312)

개념
모형Ⅰ 모형 Ⅱ

β t(p) β t(p)
상수     16.830(<.001)       12.60(<.001)

*결혼상태(기혼) .027 .406(.685) .014 .214(.831)
*종교(유) .082 1.431(.153) .046 .822(.412)

*학력
학사 -.051 -.856(.393) -.028 -.488(.626)

석사이상 .057 .885(.377) .072 1.170(.243)

*근무부서

내과병동 -.101 -1.278(.202) -.032 -.420(.675)
외과병동 -.115 -1.407(.161) -.032 -.396(.692)
중환자실 -.077 -.960(.338) -.055 -.710(.478)
응급실 -.167 -2.547(.011) -.113 -1.767(.078)

임상경력 .182 2.480(.014) .172 2.463(.014)
    감정 빈도 -.032 -.487(.626)
    감정 주의정도 -.201 -2.920(.004)
    감정 부조화 -.130 -1.771(.078)

F(p) 3.884(<.001) 6.150(<.001)
R2 .104 .198
ΔR2 .104 .094

Adjusted R2 .077 .166
*더미변수(결혼상태, 종교, 학력, 근무부서)

Ⅴ. 논의

본 연구에서 간호사 감정노동 점수는 평균 3.25 

(±0.49)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한 위선미와 이여진[18] 연구의 3.21 

(±0.58)점, 변대식과 염영희[19]의 3.21(±0.52)점과 양아

기[20]의 3.15(±0.45)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김인순[1] 

연구의 2.61(±0.3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호텔, 카

드사, 콜센터 종사자, 은행직원, 백화점 판매원 등의 서

비스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한주희[21]의 연구결과

3.45(±0.43)점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지영[22]의 연구에서 노인시설 종

사자의 2.81(±0.64)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타 서비스 직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사는 돌봄을 바탕으로 환

자와 보호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 효과적인 

간호업무수행과 조직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징

적인 감정표현을 함으로써 왜곡된 형태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노동

의 하위변수인 감정빈도는 3.55(±0.57)점으로 다른 변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위선미와 

이여진[18] 연구의 3.34(±0.66)점과 양아기[20]의 연구 

3.25(± 0.59)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는 

한정된 간호인력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상자의 요

구와, 서비스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 과정

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기회가 빈번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직장에서 행복감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5.33점으로 중간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문화와 환

경, 의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도구를 이용

하여 조사한 미국 성인 3,0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6.92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행복감 점수

가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23].

취업포털 잡코리아[24]와 직장인 포털 비즈몰[25]에

서 2007년도에 발표한 전국 931명 대상으로 행복에 대

한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 직장

인은 불과 9.8%이며, 직장인의 절반이 특별히 불행하거

나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위의 경우 같은 도구

로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

나, 행복감을 인지하는 정도는 중간정도로써 본 연구와 

다소 비슷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감정노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위변수인 감정 주의정도에서 종교

와 근무부서,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는 감정노동을 하나의 통합적 개념으로 보고 개인적 특

성변수와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던 양아기[20], 위선미와 이여진[18], 신미경과 강현임

[2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었다. 종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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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t=2.84, p=.005)를 보인 것은 감

정표현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기분을 환자에게 표현하

지 않으려는 감정 주의정도의 측면에서 볼 때, 신앙심

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통

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근무부서에서 

일반병동이 외래보다 유의한 차이(F=2.46, p=.045)를 

보였는데 이는 현수인[2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써, 외래에 비해 병동은 일정기간동안 환자

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치료적 신뢰감을 

형성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간호사 자신의 감정

을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돌봄의 규범에 의해 비교

적 강도 높은 감정표현을 요구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감정부조화의 경우, 근무부서(F=6.26, p<.001)와 직

위(t=2.45, p=.015), 임상경력(F=4.16, p=.007)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현수인[27] 연구

의 근무부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일부 일치하

는 것이었다. 응급실의 경우 다른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감정부조화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부서의 특성상 신속

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상황 속에서 내원환자 중

증도 분류체계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상태의 

환자와, 대체로 처치 및 치료가 지연 가능한 경증 환자

를 분류하는데 의료인과 대상자의 상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응급실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의료인 입장에

서 판단하는 중증도 분류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가장 급

하고 중하다고 여기고, 관련 처치나 치료를 제일 먼저 

본인에게 수행해주길 바라는 주관적 관점에서 보게 되

지만,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응급실의 환자분류체계와 

재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자가 원하는 시점과 현장

에서 요구를 즉시 충족시켜 주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곧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빈번하게 마찰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

나 간호사는 조직이 요구하는 긍정적 감정표현에 따라 

내면의 생각과 정서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조

절해야 하고, 근무시간 내내 긴장하면서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감정노동의 강도를 더 깊고 

높게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외래의 경우는, 응급실보다 감정부조화의 

점수가 2.61(±0.66)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양

아기[20]연구에서 나타난 감정노동의 3.26(±0.52)점보

다 낮은 것으로써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는 경험이 풍부한 책임간호사 직위로 근무배치를 하

는 연구병원의 특성에 의해 다소 안정적이고 자신의 상

황이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유연함과 숙련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 근무부서의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그 중 기혼의 경우 미혼보다 

직장에서의 행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3.01, 

p=.003). 이는 기혼이 갖는 행복감이 미혼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본 연구와 다른 관점으로 파악한 신정원

[13]의 연구에서 직장기혼 여성의 행복감이 자신의 감

성정도와 수입, 학력, 배우자의 직업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한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간호사들이 결혼으로 인

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

교적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므로써 직장 

내에서 행복감을 인지하는 정도가 미혼보다는 다소 높

아지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종교를 가진 경우가 없는 것보다 행복감의 점수

가 더 높았는데(t=-2.70, p=.007), 이는 종교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며, 종교적 믿음을 통해 삶에서 무엇이 중

요한지 알게 되면 행복감과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증

가한다고 한  Van[2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무부서의 경우 외래가 다른 부서보다 직장에

서의 행복감 점수가 가장 높았다(F=2.91, p=.022). 이는 

감정주의정도와 감정부조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동일하며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외

래간호사는 통상근무를 하면서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

활패턴으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

문에, 비교적 여유 있는 직장생활을 하므로써 다른 부

서보다 직장에서의 행복감을 더 높게 인식했을 가능성

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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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점수가 높았는데(6.48±1.18점), 선행연구가 없어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외래 근무의 

경우와 비슷한 관련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경력이 쌓이면서 병원에서 자신의 위치가 대체로 

안정적 상황이 되고,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체득하여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간호전문직

과 서비스의 경계 갈등에 대해 적절하고도 긍정적인 타

협을 이루어 내면서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의 3가지 하위변인 모두 직장에

서의 행복감과는 비교적 약한 부적(-) 상관관계

(r=-.315, p<.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감

정노동이 높을수록 직장에서의 행복감이 낮아질 수 있

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병원조직은 감정

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간호사들의 고갈되기 

쉬운 감정적 자원을 보호해주며,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시켜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감성교육과 프로그

램 적용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변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통제 변수만을 

포함하는 모형 Ⅰ의 경우, 근무부서 중 응급실(

=-.167, p=.011)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임상경력이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은 업무의 특성상 항상 긴

장하며 일해야 하고, 복잡한 여러 상황 가운데 빈번하

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작용과 접촉을 통해 적

절한 정서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내면의 감정을 관

리하는 부분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낌으로써 자신에 대

한 긍정적 정서의 동기부여가 미약하여 직장에서의 행

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모형 Ⅱ의 경우, 간호사 개인적 특성변수를 통

제한 후 직장에서의 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임상경력(

=.172, p=.014)과 감정주의정도(=-.201, p=.004)가 비

교적 낮은 설명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

타났다. 먼저 임상경력 변수를 살펴보면 직장에서의 행

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전문직 자아개념과 함께  간호 

업무수행능력이 향상[29]되고, 일에 대한 자신감이 확

고해지면서 주변상황을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직무만족[30]을 통해 직장에서의 행

복감을 부분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감정주의정도가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부정적 

예측변인으로써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행복

감의 포괄적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과 감정노동의 관계

를 살펴본 유정희[12]의 연구에서 방송인의 감정노동 3

가지 하위변인 중 감정부조화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감정주의정

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요인

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면업무의 접촉 빈도와 감

정주의정도 인지에서 직업적 특성의 차이인 것과 심리

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도구와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

가 다른 것에서 오는 차이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

구대상자가 다양한 계층의 직장여성으로 구성된 신정

원의 연구[13]에서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 감정부조화가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경험이 적어 행복감을 높게 지각

한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감정노동이라는 통합개

념으로 볼 때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며, 감정노동이 

높으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3]을 미치게 되고, 업

무 불만족은 스트레스, 소진[1]으로 이어져 부정적 정서

를 높게 인지하게 됨으로써 행복감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감정주의정도가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부정적 예측변

인으로 낮은 설명력을 보인 것은,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실제 감정을 숨기고 개인적인 기

분상태를 환자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환자

들에게 항상 미소로 응대해야 되는 감정주의정도

(attentiveness)를 자주 경험하게 되지만, 간호사로서의 

사회적, 윤리적 역할기대와 규범 및 전문직으로서의 책

임의식이 상충하면서 환자를 위해 바람직해 보이는 특

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더 노력했을 가

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병원관리자는 감정노동의 부정적 영향으

로 인해 직장에서의 행복감이 결여되지 않도록 감정 자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배려와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적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259

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사의 인사

조직 관리에 있어서 근무부서이동에 대한 개인적 요구

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적절한 직무순환을 

유도하며, 효율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임으

로써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아울러 병원조직은 간호사의 감정 노동에 대한 가

치와 인식을 강화하여 단순한 행동개선과 표면적 서비

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피상적 훈련이나 교육이 아닌 간

호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친절과 

진정한 돌봄을 베풀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성 프로그램

이나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비록 낮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임상간호사

의 감정노동과 감정주의정도 변인이 직장에서의 행복

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

과,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중등도 이상(3.25± .49점)이었

고, 직장에서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적 특성변

수 중 응급실 근무부서와 임상경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노동의 하위변인 중 감정주의정

도가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전문직

과 서비스라는 경계선상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긍

정적 정서를 갖지 못하고, 환자 돌봄 업무에서 만족하지 

못한 채, 직장에서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이직할 의도를 가지고 조직결과에 부

정적인 측면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 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행복감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대상자

특성 및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시점, 조직의 지

지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선행연구가 미

흡하여 객관적인 비교가 충분치 못하므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을 갖는다. 

추후, 환경 및 대상자를 달리하여 반복연구할 것과,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하거나 매개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찾아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간호현장

에 적합한 직장 내 행복감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

도와 타당도 높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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